
민쌤: 여러분, 안녕하세요? 사뿐사뿐 민쌤입니다.

유쌤: 안녕하세요? 퐁당퐁당 유쌤입니다.

민쌤: 유 선생님, 어떻게 지내셨어요?

유쌤: 내년에 있을 캠프 기획하느라 조금 바빴어요.

민쌤: 그러셨군요.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직장에서 기획하는 일을 하셨나요?

유쌤: 아니요. 저는 학교에서 일했어요.

민쌤: 그러세요? 워낙 기획하는 일을 많이 하셔서 그쪽 일을 하셨나 했어요.

유쌤: 학교에서 종종 행사 기획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주 업무는 아니었어요.

민쌤: 네, 학교에서 일하셨으면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이 계셨겠네요.

유쌤: 네, 그렇지요. 민 선생님은 어떠세요?

민쌤: 저는 출판사 편집부에 있었어요.

유쌤: 아, 그러세요? 그럼 직장 내에서의 호칭에 좀 익숙하시겠네요?

민쌤: 아주 조금요. 출판사가 크지 않아서 제 위로 부장님 한 분하고 바로 사장님이 계셨어요.

유쌤: 편집부 외에 다른 부서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?

민쌤: 네, 영업부도 있었고 제작부도 있었어요.

유쌤: 그럼 그런 부서에도 부장님이 계셨나요?

민쌤: 네. 그리고 부장님 아래에는 과장님이 계셨어요.

유쌤: 그러니까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는 제일 높은 분이고 그 아래로 부장, 과장이 있는 거네요.

민쌤: 맞아요. 과장 아래는 대리고요.

유쌤: 아, 그렇군요. 그럼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뭐라고 부르나요?

민쌤: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이 된다고 해요.

유쌤: 아, 회사원이라고 할 때 그 사원요?

민쌤: 맞아요. 그런데 사원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에 ‘씨’를 붙여서 ‘누구누구 씨’라고 부르는 거

같아요.

유쌤: 그렇군요. 다른 호칭들은 성을 앞에 붙이고 끝에는 존칭을 나타내는 ‘님’을 붙이잖아요?

민쌤: 네, 김 대리님, 서 과장님, 박 부장님, 이런 식으로요.

유쌤: 아,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호칭을 정리해 보면, 사원, 대리, 과장, 부장, 사장, 이렇게

되나요?

민쌤: 맞아요. 과장과 부장 사이에 차장이라는 직위가 있기도 하고요.

유쌤: 이런 호칭은 직원들의 서열을 나타내는 거지요?

민쌤: 네, 회사 내에서의 순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.

유쌤: 그럼 상무, 전무, 이런 호칭들은 어떤가요?

민쌤: 사실 저도 그런 호칭들은 잘 몰라서 조사를 좀 해 봤어요.

유쌤: 그래요? 앞에서 얘기한 직위하고 다른가요?



민쌤: 앞에서 얘기한 호칭은 일반직에 해당되고, 상무, 전무, 이런 호칭은 임원에 해당된다고

해요.

유쌤: 아, 임원요? 그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아 보는 높은 분들이군요.

민쌤: 맞아요. 순서대로 얘기하면, 상무, 전무, 사장, 회장, 이렇게 돼요.

유쌤: 그렇군요. 사장도 임원에 속한다고 봐야겠군요.

민쌤: 네, 그렇지요.

유쌤: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본부장님, 팀장님, 이런 호칭도 나오더라고요.

민쌤: 맞아요. 주로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본부장님으로 나오지요?

유쌤: 그렇지요. 이런 호칭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직위하고 다른가요?

민쌤: 네, 조금 달라요. 본부장은 한 기관의 중심이 되는 본부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.

유쌤: 그럼 팀장은 팀을 책임지는 사람인가요?

민쌤: 맞아요. 그래서 이런 호칭은 맡은 일과 책임에 관련된 호칭이라고 해요.

유쌤: 아,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직위하고는 따로인가요?

민쌤: 네, 그래서 한 사람이 과장이면서 동시에 팀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.

유쌤: 그렇군요. 청취자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직장 내 호칭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.

민쌤: 조금 복잡하지요?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도 조금 어려워요.

유쌤: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호칭들이 나올 때, 임원인지 아닌지 정도만 구분하셔도 돼요.

민쌤: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아는 정도로요.

유쌤: 그리고 본부장이나 팀장은 맡은 일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

민쌤: 그럼,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단어를 정리해 볼까요?

유쌤: 네, 오늘은 기획, 업무, 책임, 이렇게 세 단어를 골라 봤어요. 기획, 업무, 책임.

민쌤: 그 뜻과 예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유쌤: 그럼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

민쌤: 안녕히 계세요.

<주요 단어>

1. 기획: 행사나 일의 순서와 내용을 미리 자세히 계획함

- 요즘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사를 기획하느라 바빴어요.

- 이번에 블랙 핑크의 공연 기획을 맡았어요.

2. 업무: 직장에서 맡아서 하는 일

- 과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지난 주말에 회사에 나오셨어요 .

- 새로 맡은 업무가 힘들지 않아요?

3. 책임: 맡은 일이나 의무



-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.

- 이번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지요?


